
10B/| 2020년 11월 6일 (금요일) 라이프

▲ 중국 블로거 리중얼이 여성으로 위장해 가입한 상하이의 한 규수 클럽 초대장. 사치품을 논하

고 고급 호텔에서 차를 마시며 준수한 남성을 소개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. 

사치품 논하고 고급 호텔에

서 차 마시며

때로는 엘리트 남성 소개도 

가능하다는

‘규수’ 클럽에 잠입한 블로

거 폭로 글 화제

사기 힘든 명품을 여럿이 

돈 모아 빌린 뒤

마치 자기 것인 양 사진촬

영해 인터넷 올려

페라리도 60명이 6000위

안에 빌려 부자행세

허영심 챙기고 운 좋으면 

백마 탄 왕자도 만나

중국 인터넷 공간을 뜨겁

게 달구고 있는 글 하나가 있

다. 제목은 ‘내가 상하이의 규

수(名媛) 클럽에 잠입해 보름 

동안 규수 관찰자가 되다’이

다. 홍콩 명보(明報)에 따르면 

지난 18일까지 중국 내 조회 

수가 이미 16억 회를 넘었다.

중국의 유명 블로거 리중

얼(李中二)이 상하이의 명문 

규수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

는 인터넷 사교 커뮤니티에 

잠입해 그 실체를 밝힌 것이

다. 잠입했다는 건 남성인 그

가 여성으로 위장해 모임에 

가입했기 때문이다.

시작은 이렇다. 리중얼은 

어느 날 대학 3학년 남학생의 

상담을 받았다. 여자친구가 

500위안(약 8만 5000원)의 돈

을 빌려달라기에 왜 그러냐 

물으니 상하이의 ‘바이푸메이

(白富美)’ 규수가 모이는 채팅 

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가입비

가 필요해서라고 한다.

바이푸메이는 피부가 하얗

고 돈이 많으며 아름다운 젊

은 여성을 가리킨다. 그 채팅 

그룹에 들어가면 여러 혜택이 

있고 특히 돈 많은 친구를 사

귈 수 있다는 것이었다. 결국 

이 커플은 헤어진다. 삼관(三

觀,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)이 

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.

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리

중얼은 호기심이 발동해 자

신의 신분을 여성으로 숨기

고 가입비 500위안과 온라인

결제 시스템인 즈푸바오(支付

寶)에 10만 위안 이상의 잔고

가 있다는 자산 증명을 한 뒤 

한 규수 클럽에 들어간다.

규수 클럽은 바로 초대장

을 보냈다. 활동 내용은 크게 

세 가지다. 에르메스와 디오

르 등 사치품에 관해 이야기

를 나누는 게 첫 번째고, 그다

음은 지인들과 함께 상하이의 

최고급 호텔에서 오후에 느긋

하게 차를 즐기는 것이다.

마지막은 부정기적으로 아

주 우수한 남성과의 만남을 

주선한다는 것이다. 금융계 

거물이거나 해외 유학 후 돌

아온 엘리트라고 한다. 리중

얼은 상하이의 부유한 여성

과 사치품을 논하고 금융계 

인사를 알게 되겠구나 하는 

기대를 가졌다고 한다.

그러나 얼마 후 자기 생각

이 틀렸음을 알게 된다. 그가 

보름간 활동하면서 알게 된 

건 이 규수 클럽이 실제로는 

여러 지인이 함께 모여 물건

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스마트

폰 쇼핑 앱의 일종에 해당한

다는 것이다.

상하이 리츠 칼턴 호텔에

서 오후에 차를 마시는 2인 

세트 비용이 500위안이다. 이 

경우 6명이 모인다. 1인당 85

위안씩을 낸다. 그러면 510위

안이 돼 2인 세트 비용을 충당

할 수 있다.

2인 1조로 3개 조가 순차적

으로 입장한다. 차를 마시기 

위한 게 아니다. 리츠 칼턴에

서 오후에 차를 즐기는 모습

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것이

다. 나는 상하이의 ‘바이푸메

이’로 이런 고급 호텔을 자주 

드나든다는 걸 과시하려는 게 

진짜 목적이다.

그뿐 아니다. 하룻밤에 

3000위안 하는 리츠 칼턴 방

도 예약한다. 15명이 200위안

씩 낸다. 심지어 1일 숙박비가 

5000위안인 상하이 불가리 

호텔의 경우엔 40명이 125위

안씩을 지불하고 빌리기도 한

다. 모두 순차적으로 시간을 

정해 이용하는 형태다.

호화 호텔에 묵는 자신의 

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“

경제적 독립은 참으로 상쾌

하다”와 같은 글을 함께 올

린다. 일부 규수 클럽 가입자

는 이때 사계절 옷을 다 갖고 

가서 다양하게 포즈를 잡는다

고 한다.

자신이 사시사철 호화 호

텔에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

해서다. 이 클럽에선 또 에르

메스 핸드백을 한 달에 1500

위안에 대여한다. 그러면 네 

명의 여성이 각각 350위안씩

을 내고 제안한 이는 100위안

을 더 낸다. 그리고 서로 사용

할 날짜를 정한다.

고급 승용차 페라리도 마

찬가지다. 6000위안을 내고 

하루 동안 빌리는 방식이다. 

60명의 여성이 100위안씩을 

내고 참여한다. 차를 모는 게 

아니라 페라리를 무대로 사진

을 찍는 것이다. 구찌 스타킹

도 여럿이서 돈을 내고 함께 

빌려 사용한다.

왜 이런 곳에 상하이의 많

은 여성이 몰리나. 크게 두 가

지 이유가 거론된다. 하나는 

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은 안 

되지만 이런 공동 구매의 기

회를 이용해 자신의 ‘허영심’

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. 다른 

하나는 정말로 백마 탄 왕자

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

있다고 한다.

▲ 중국 내 한 호텔의 풀

장에서 근사한 음료를 즐기

는 모습은 실제 상황이 아니

고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

다.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

음료를 시켰기 때문이다. [

중국 소후망 캡처]

▲중국 상하이에서 유행하는 ‘규수’ 클럽. 함께 돈을 모아 사치품을 빌려 쓰거나 고급 호

텔에서 즐기는 모습을 사진 찍어 인터넷 공간에 올린다. [중국 바이두 캡처]

▲지난 여름 중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연속극 ‘서른 즈음’에는 30세 도시여성 세 

명의 삶이 그려져 있다. 

▲ 중국 내 한 호텔의 풀장에서 근사한 음료를 즐기는 한 여성의 모습. 실제로 먹는 게 아

니고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다. [중국 소후망 캡처].


